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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처한 곤경

17-05-21


5월 9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환경이 조성된다면 북한의 김정은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간의 대화를 요구한다는 뜻을 밝혀 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양국간의 대표자들의 회담이 아니라 양국간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회담이 성사될 확률은 거의 전무입니다. 오직 김정은의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평양에서 개최되지 않는다고 확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수 회담이 성사되려면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제 3국에서 개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그의 권좌가 안정되어 있고 그의 정권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의 수상으로 집권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후들렀던 탁신 시나와트라 (Thaksin Sinawatra) 수상은 2006년에 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동안에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수상의 권좌에서 쫒겨났습니다. 일본계 페루인으로 페루의 대통령이었던 알베르토 후자모리 (Aberto Fujimori) 대통령은 일본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에 그도 역시 쿠데타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김정은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자기의 권좌를 뒤로하고 북한을 떠나 다른 나라를 방문할 가능성은 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묵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회담할 의도가 없거나 만날 용기가 없는 비겁한 지도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 정은에게 호재가 생겼다면 북한에 유화적인 정치인이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단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말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언급을 수정하여 “미국과 상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이라는 방문 조건을 부연한 것입니다. 물론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합의 없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한미간의 마찰을 야기할 것이고 이번 대선 중에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퍼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만들어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과거와 같은 당근정책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주요 참모의 일원인  맽 파틴저 (Matt Pottinger) 씨는 북한이 한국, 미국, 및 유관 국가들에게 적화통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실제로 핵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협박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 경제적인 고통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중국도   이 점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 측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이 시점에 김정은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불장난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조용히 엎드려 있을 수도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
